
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이 

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의 융복합적 연구

조미경

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

A Convergence Study of the Influence of Grateful disposition 
and Subjective well-being on Stress coping of College students

Meekyung Cho

Department of Nursing,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

요 약   본 연구는 학생들의 감사성향과 주  안녕감이 스트 스 처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시도

하 다. 간호학과와 비간호과 학생 336명으로, 통계자료는 t-test, Pearson Correlation, Multiple regression으로 

분석하 다. 간호학과 학생들이 비간호과 학생에 비하여 감사성향, 생활만족도, 극  스트 스 처에 유의한 높

은 수를 나타내었다. 2학년이 1학년보다 감사성향, 주  행복감, 스트 스 처에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. 감사

성향은 주  안녕감, 스트 스 처와 강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. 스트 스 처에 주 향 요인은 정  정서와 

감사성향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학생들의 스트 스 처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 교육과정이나 교과 외 활동 

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  안녕감과 감사성향을 높여  수 있는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.

• 주제어 : 감사성향, 정 /부  정서, 생활만족도, 주  안녕감, 스트 스 처, 융복합 연구

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grateful disposition and subjective 

well-being on stress coping of college students in the convergence society. The participants were 336 

college students, data were analyzed using t-test, Pearson Correlation, Multiple regression. It was found 

that: nursing students showed higher score at grateful disposition, life satisfaction, and positive stress 

coping than non-nursing students. 2nd grade students’s grateful disposition, and negative stress coping 

scor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-nursing students. Significant correlation were found among 

grateful disposition and subjective well-being on stress coping. The factors influencing stress coping were 

grateful disposition, and positive affect. Therefore some effective way to enhance of subjective well-being 

and grateful disposition through various educational curriculum and extra-curricular activities are needed. 

• Key Words: Grateful disposition, Positive/Negative affect, Life satisfaction, Subjective well-being, Stress 

coping, Convergence stud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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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1.1 연구의 필요성

오늘날과 같이 문화가 변할수록 각종 자극은 늘어

만 가게 되어 를 스트 스 시 라고 일컫는다[1].  스

트 스는 우리를 방어하는 신체  반응이기도 하고 인간

이라는 종을 생존하게 하는 자연방어 기 이기도 하다

[2]. 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 스는 인 계 와 분

노표  등에 향을 미치고 이는 자살생각과 정 상

계를 나타내었다[3,4].

Lazarus와 Folkman[5]은 심리  스트 스를 “개인이 

가진 자원을 요구하거나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

과하며, 안녕을 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

특정한 계”라고 정의하 고 스트 스와 부 응간의 

계를 매개하는 인지  평가와 처방식이라는 스트 스 

과정  측면을 시하 다. Coyne 등은 스트 스 처를 

“개인의 수용능력을 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평가되는 

특정한 외   내  요구를 다루려는 개인의 인지 이

고 행동 인 노력”으로 정의하 다. 스트 스와 처방

식의 계는 개인의 응  안녕에 많은 향을 미친다

[6,7]. Lazarus와 Folkman[5]은 스트 스 처행동을 문

제 심 처(problem-focused cop ing)와 정서 심 처

(emotion-focused coping)로 구분하 다. 문제 심 처

는 스트 스의 근원을 변화시키거나 없애기 해 문제에 

직 으로 근하는 반응을 말하며 정서 심 처는 정

서  균형을 유지하기 해 스트 스와 련된 정서  

고통을 조 하는 반응을 말한다[8]. 

최근 청소년들의 스트 스를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

정심리학 이론을 토 로 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

정심리학은 사물을 정 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성향

이 강 으로 작용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을 

내용으로 한다[9]. Peterson과 Seligman[9]은 인간의 강

에 한 분류로 VIA(Values in Action)를 개발하여 모

든 문화에서 요하다고 생각하는 6가지 미덕(지혜, 지

식, 인간애, 정의, 제, 월)과 인간의 보편 인 24가지 

강 을 구분하 다. 이 24가지의 강 들  최근 주목받

고 있는 개념이 감사(gratitude)의 개념이다. 

감사 성향은 ‘보편 인 사람들’이 ‘일상 속’에서 활용하

고 있는 ‘ 정 인 특성’이다[10]. Adam Smith와 George 

Simmel 등은 개인과 사회  안녕에 있어 감사하는 성향

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 다[11]. 감사는 타인이나 

사물에 의해 얻게 된 이익, 는 자연에 의한 평화로운 

축복의 순간 등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고마움과 기쁨으로 

반응하는 마음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[12]. 감사는 이득을 

받은 것에 한 신뢰성 있는 정서  반응이고 감사의 경

험과 표 은 도덕  역의 행 에 요한 효과를 가져

온다[13]. 감사는 쉽게 배양되고 일반 으로 정  감정

을 발화시키는데 효율 인 것으로 밝 졌다. 삶에 한 

감사의 반응은 마음의 평화, 행복, 신체  건강, 인 계

에서의 깊이 있고 다양한 만족감을 유도한다[14]. 

Watkins 등[15]은 감사와 안녕감 사이의 메커니즘에 

한 가능한 여러 가설들을 정리하면서 감사는 부정  

사건을 덜 부정 으로 인식하고, 그것의 부정  향이 

덜 지속되도록 한다고 하 다. Selye는 “감사보다 더 좋

은 스트 스 해소법은 없다”고 하 다[1]. Emmons와 

McCullough[12]는 삶의 심에서 주변에 한 감사는 끝

없는 욕망과 질병에 한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하 다. 

노지혜 등[16]은 감사가 스트 스의 부정  향을 완충

시켜 다고 하 다. 즉 스트 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

단 모두 감사를 많이 경험할수록 인지 , 정서  안녕감

이 높았고 특히 스트 스가 높은 집단에서 감사와 더욱 

강한 정  상 계를 나타내었다. 

감사는 주  안녕감의 다양한 척도와 정 으로 

련이 있다[11].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한 심

리  문제(우울, 불안, 고독)를 게 경험하고 부  정서

성과 정서  민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 이들은 

다양한 정  특성(외향성, 우호성, 성실성, 정 , 정

서성, 낙 성)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삶에 한 만족과 

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[10]. McCullough 등[11], 

Watkin 등[15]도 연구에서 감사 성향과 안녕감에 정  

상 계가 있다고 하 다. 

주  안녕감이란 자신의 바람, 기 , 희망 는 다른 

거집단과의 사회  비교를 통한 인지  평가인 삶의 

만족감과 정  정서 경험과 부정  정서경험을 포함한 

정서  안녕감으로 구성된다[17]. 삶의 만족도는 삶의 상

황들에 해 개인이 내리는 인지  평가의 부분으로 한 

개인이 자신의 삶을 정 으로 평가하고 단하는 정도

를 말한다. 정  정서와 부정  정서는 객  상황들

에 해 한 개인이 느끼는 정서  경험을 말한다. 즉, 주

 안녕감의 수 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, 

은 부정  정서 경험, 많은 정  정서경험을 하는 상태

라고 정의할 수 있다[17]. 연구자들은 주  안녕감과 

련하여 “행복한”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며,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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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 계가 더 좋고, 업무성과가 더 낫다는 결과를 확인

하 다. 즉 주 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만성 으로 

스트 스를 받고, 억압되거나 화난 사람들에 비해 더 건

강하고 효율 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[18].  

최근 AAMC(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

College, 2004)에서는 의학교육 개선방향  하나로 모든 

의학교육 기 에서 ‘학습자의 건강과 심리  안녕’을 반

드시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제도  노력을 시작하

다. 박범석[19]은 연구를 통해 의과 학생들의 스트 스

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고 스트 스에 해 극 으

로 처할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하

다. 우리나라 학생은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하여 심

리  안녕감이 높지 않다[20].  학생 시기는 자아 정

체성을 확립하고 정서 인 독립을 이루며 새로운 환경에 

따른 역할의 수행과 진로  장래에 한 불안 등으로 성

공 인 응이 쉽지 않다[21]. 여러 선행연구가 있음에도 

불구하고 건강, 안녕, 반 인 정  기능에 한 감사

의 기여를 의심하거나 경험  확신이 없다고 하 다[22]. 

임경희[23]는 연구에서 생활 스트 스 경험과 감사성향

은 체로 유의한 상 이 없으며 이는 실제로 생활스트

스가 많다고 해서 감사성향이 낮거나 감사성향이 높다

고 해서 생활스트 스를 덜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하

다. 

종합하여 볼 때 선행연구들은 스트 스 처방식과 

주  행복감, 감사와 스트 스 등을 단편 으로 연구

하 거나 감사성향과 행복감의 계에서 스트 스 처

략의 매개효과나 조 효과를 연구하 다[9, 16].  감

사와 스트 스와의 계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논문들

이 있었고 감사성향과 주  행복감이 스트 스 처에 

미치는 향을 본 연구는 없었다. 오늘날 인간의 삶에서 

스트 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이다. 다만 우리는 생

활 속에서 받는 스트 스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지혜

롭게 처할 수 있는지에 해 늘 고민을 한다. 더구나 

이제 사회에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시

작하는 학생들의 스트 스 처 능력은 개인  차원에

서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이웃,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

모두에 요하다.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경험

하는 스트 스를 정 으로 인식하고 자아발 에 도움

이 될 수 있도록,  스트 스 처 능력을 높이고 스트

스로 인한 부정  향을 감소시키는데 감사성향과 주

 안녕감이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, 이들 간의 

계를 살펴 으로써 학생들의 심리  안정을 통한 정

인 학교생활 응과 스트 스 처에 유용한 안 마

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. 

1.2 연구 목적

본 연구의 목 은 학생들의 감사성향과 주  안

녕감이 스트 스 처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며 

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. 

1) 상자의 감사성향, 주  안녕감, 스트 스 처

의 정도를 악한다. 

2) 일반 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, 주  안녕감, 스트

스 처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.

3) 감사성향, 주  안녕감과 스트 스 처의 상

계를 악한다.

4) 스트 스 처 향 요인을 악한다.

2. 연구 방법

2.1 연구 설계

본 연구는 융복합 사회에서 일 학 학생들의 감사성

향과 주  안녕감이 스트 스 처에 미치는 향을 

악하기 한 서술  조사연구이다. 

2.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

연구를 수행하기 에 연구계획서는 본 학의 생명

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. 상자는 D 역시 일 

학의 1, 2학년 학생으로 2016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

자료수집을 하 다. 3학년 이상 학생은 임상실습이나 산

업체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으로 인한 스트 스 처

의 다양한 방법이나 능력의 편차를 배제하기 하여 1, 2

학년 학생들만 포함하 다.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각 교

실에 직  들어가서 참여자의 윤리  고려를 해 수집

된 내용의 연구목  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, 연구에 자

발 인 참여와 단이 가능한 것, 개인정보의 비 유지

와 익명성 보장에 하여 설명하고, 연구 목 과 설문 내

용  략의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 다. 연구에 참여하

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참여 동의서를 받고 총 345개의 

설문지를 배부하여 336부(97.4%)가 회수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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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3 연구 도구 

감사성향: McCullough 등이 개발한 감사성향 척도

(Gratitude Questionnaire-6: GQ-6)를 권선  등[10]이 

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한국  감사성향 척

도(K-GQ-6)를 사용하 다. 체 6문항으로 각 문항은 

‘  그 지 않다(1 )’부터 ‘매우 그 다(7 )’까지 

Likert식 척도로 측정하 다. 권선  등의 연구에서 감사

성향의 Cronbach’s α값은 0.85 고 본 연구에서는 0.87이

었다. 

주  안녕감. 1)정서 질문지: Watson, Clark과 

Tellegen이 제작한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

Scale(PANAS) 척도를 이주성[24]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

하 다. 총 20문항으로 정  정서 단어 10개와 부  정서 

단어 10개로 섞여 구성되었다. 각 정서의 문항들은 5  

척도이고 일상 인 자신의 기분을 평정하는 단어들로 

수범 는 최  10 에서 50 까지 다. 이주성의 연구에

서 정  정서 문항의 Cronbach's α=0.77, 부  정서 문항

의 α=0.84 고 본 연구에서는 각 α값이 0.85와 0.86으로 

나타났다. 2)생활만족도: Diener, Emmons, Larsen과 

Griffin이 개발한 일상  생활만족도를 평가하기 한 것

으로 5문항의 7  척도로 구성되었다. 수가 높을수록 

생활 반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허 정[25] 연

구에서의 Cronbach's α=0.83이었고, 본 연구에서는 0.81

로 나타났다.        

스트 스 처방식: Lazarus와 Folkman의 척도를 바

탕으로 김정희와 이장호[6]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수

정, 재구성한 62개 문항을 다시 김정희가 수정, 보완한 24

개 문항을 사용하 다. 척도는 극  처(문제 심 , 

사회  지지추구)와 소극  처(정서 완화 , 소망  사

고)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4  Likert 척도로 수가 높

을수록 스트 스 처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. 박범석

[19]의 연구에서 신뢰도 α는 소극  처 0.62, 극  

처 0.77로 나왔고 본 연구에서는 0.73과 0.72로 나타났다.

2.4 자료 분석

수집된 자료는 SPSS/WIN 19.0 통계 로그램을 이용

하 다. 1) 상자의 일반  특성, 감사성향, 주  안녕

감, 스트 스 처는 실수와 백분율, 평균과 표 편차를 

구하 다. 2)일반 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, 주  안녕

감, 스트 스 처의 지각차이는 t-test로 분석하 다. 3)

감사성향, 주  안녕감, 스트 스 처간의 계는 

Pearson’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. 4)스트

스 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석으로 검

정하 다.  

3. 연구 결과

3.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상자는 간호학과 65.8%, 비간호학과 34.2%로 구성

되었다. 1학년이 34.5 %, 2학년이 31.26% 고, 여학생이 

83.3%, 종교가 없는 학생이 66%로 나타났다<Table 1>.

<Table 1>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    (N=336) 

 Characteristics Categories    336  (%)

 Department
Nurs.dept

Non Nurs.dept
   221(65.8)
   115(34.2)

 Grade 
First
Second

   177(52.7)
   159(47.3)

 Gender
Female
Male

   280(83.3)
    56(16.7)

 Religion
Yes
No

   114(34.0)
   222(66.0)

3.2 감사성향, 주관적 안녕감, 스트레스 대처의 

정도

감사성향은 7  만 에 평균 5.45 이었다. 주  안

녕감은 5  만 에 정  정서의 평균 3.15 , 부 정서 평

균 2.54를 나타내었다. 생활만족도는 7  만 에 4.22

을 보 다. 스트 스 처는 4  만 에 극  처 2.95

과 소극  처 2.61의 평균 수를 나타내었다<Table 2>.

<Table 2> Descriptive Statistics for Grateful disposition, 

Subjective well-being and Stress coping

Variables Min Max Mean±S.D

Grateful disposition 2.83  7  5.45± .89

Subjective well-being

-affect
positive 1.60  5  3.15± .61

negative 1.00 4.4  2.54± .67

-satisfaction of life 1.40  7  4.22±1.08

Stress
coping

positive coping 1.58 3.92  2.95± .31

negative coping  2 3.33  2.61± 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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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racter-

istics
Item

Grateful 

disposition

Subjective well-being   Stress coping

Posi. Affect Nega. Affect
Satisfaction 

of life
Posi. Coping Nega. Coping

 M±SD  M±SD M±SD M±SD M±SD  M±SD

 Department.

 Nurs.

 Non Nurs.

   5.55± .87

   5.24± .91

   3.19± .60

   3.07± .62

   2.52± .66

   2.57± .68

   4.42±1.04

   3.83±1.04

   2.98± .30

   2.89± .33

   2.63± .23

   2.58± .25

        t(p)    3.00(.003)    1.64(.102)   - .53(.596)    4.82(.000)    2.21(.028)    1.58(.114)

 Grade

 First 

 Second

   5.30± .90

   5.61± .86

   3.10± .62

   3.19± .59

   2.53± .62

   2.54± .72

   4.11±1.13

   4.33±1.01

   2.93± .33

   2.96± .30

   2.58± .23

   2.65± .24

        t(p)   -3.28(.001)   -1.35(.175)   - .07(.946)   -1.90(.058)   - .48(.629)   -2.43(.016)

 Gender

 Male

 Female

   5.48±1.00

   5.44± .87

   3.43± .64

   3.09± .59

   2.38± .68

   2.57± .66

   4.31±1.07

   4.19±1.06

   2.96± .33

   2.95± .31

   2.62± .23

   2.61± .24

        t(p)     .31(.758)    3.85(.000)   -2.03(.043)     .71(.477)     .38(.698)     .16(.873)

 Religion

 Yes

 No

   5.61± .86

   5.35± .90

   3.17± .61

   3.13± .61

   2.57± .67

   2.52± .68

   4.32±1.01

   4.16±1.11

   2.95± .31

   2.94± .33

   2.63± .24

   2.60± .23

        t(p)    2.49(.013)     .52(.599)     .61(.544)    1.31(.190)     .11(.914)     .93(.352)

<Table 3> Difference of Grateful disposition, subjective well-being and Stress cop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

3.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, 주관적 안녕

감,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

간호학과와 비간호과 학생들에서 감사성향(t=3.00, 

p=.003), 생활만족도(t=4.82, p=.000), 극  스트 스 

처(t=2.21, p=.028)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. 간호학

과 학생들이 각 특성에 해 모두 높은 수를 보 다. 2

학년들이 1학년보다 감사성향(t=-3.28, p=.001)과 극 , 

소극  처(t=-2.43, p=.016)에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. 

하지만 극  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. 남학생

들이 정  정서(t=3.85, p=.000)에 높은 수를 나타낸 반

면, 여학생들은 부  정서(t=-2.03, p=.043)에 높은 수

를 나타내어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종교가 있다고 

응답한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감사성향에 높은 

수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t=2.49, p=.013) 

<Table 3>.

3.4 감사성향, 주관적 안녕감, 스트레스 대처의 

상관관계

감사성향은 정  정서(r=.492, p<.01)와 부  정서

(r=-.171, p<.01), 생활만족도(r=.458, p<.01), 극  처

(r=.343, p<.01)와 소극  처(r=.291, p<.01) 모두와 유

의한 계를 보 다. 주  안녕감  정  정서는 생활

만족도(r=.421, p<.01), 극  처(r=.360, p<.01)와 소

극  처(r=.395, p<.01)와 유의한 계를 보 고. 부  

정서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부  상 계(r =-.253, 

p<.01)를 나타내었다. 생활만족도는 극  처, 소극  

처 모두와 유의한 계를 나타내었다(r=.157, p<.01; 

r=.287, p<.01)<Table 4>. 

<Table 4> Correlation among Grateful disposition, 

Subjective well-being, and Stress coping  

 Variables 1 2 3 4 5

 Grateful 1  1.00   

 Subjective

 well-being

2   .49
**

 1.00

3  -.17**   .09  1.00

4   .46**   .42**  -.25**  1.00

 Stress

  coping

5   .34**   .36**   .04   .16**  1.00

6   .29
**

  .39
**

  .05   .29
**

  .52
**

 **p<0.01
  1. Grateful disposition
  2. Positive affect
  3. Negative affect
  4. Satisfaction
  5. Positive coping
  6. Negative coping

3.5 스트레스 대처 영향 요인

학생들의 스트 스 처 향 요인을 악하기 해 

계 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. 향요인은 주  안녕

감의 정  정서(β=.328)와 감사성향(β=.205)으로 22.1 %

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(F=45.79, p< 001). 

<Table 5> Factors affecting Stress coping

Variables  β     t(p)

Stress

coping

Positive affect .328  5.87(.000)
 Adj R2 

 = .221 

Grateful 

disposition
.205  3.68(.000)

F=45.79 

 p<.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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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논의

본 연구는 학생들의 감사성향과 주  안녕감이 

스트 스 처와 어떤 계에 있으며 스트 스 처에 

이들이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여 학생들

의 스트 스 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기 자료를 

제공하고자 시도하 다. 

감사성향에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학과, 학년, 종교 유

무 고 간호학과 학생들과, 1학년보다는 2학년 학생들이, 

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더 감사 수 이 높았고 

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. 감사성향은 정  정서, 안

녕감, 친사회  행동 특성, 종교 /  특성과 정 인 

계가 있고 질투나 물질  욕심과는 부 인 계가 있다

고 말한 Toussaint 등[26]과 권선  등[10]의 연구 결과

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.

간호학과 학생들이 비간호과 학생들보다 정  정서와 

부  정서, 삶의 만족도에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. 이는 

본 연구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비간호과 학생들보다 

입 성 이 높고 1, 2학년 때는 아직 간호학 공과목이 

많이 시작되지 않아 어려움을 덜 지각하는 단계여서 주

 안녕감을 높게 나타낸 것으로 고려된다. 하지만 박

범석[19]의 연구결과에서는 일반 학생이 의 생에 비해 

신체 , 사회 , 환경  역에서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

하 다. 박범석은 의 생들이 학습문제와 성 으로 인한 

심리  문제와 과도한 스트 스가 일반 학생들보다 반

인 삶의 질을 낮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.     

1학년보다 2학년의 주  안녕감 수가 높게 나타

났고 박범석의 연구에서도 의과 학생의 학년이 증가할

수록 삶의 질에 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이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1학년으로 처음 올라왔을 

때 많은 사회 문화  환경, 교육과정, 인 계 등의 다양

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차츰 

응함으로써 주  안녕감이 약간 향상되는 것으로 설명

할 수 있다.  

주  안녕감 , 정  정서에는 남학생의 수가 높

았고, 부  정서에는 여학생들의 수가 높았다. 한 상

[27]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. 박범석[19]의 연

구에서는 일반 학생 , 여학생들의 삶의 질이 남학생

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성별에 따라 유의

한 차이를 보인 것에 해서 추후 남학생 상자 수를 증

가시킨 연구 결과나 동일한 설문도구를 사용했을 때의 

결과를 통하여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  다수 여학생

들의 주  안녕감을 높이기 해서 련된 특성 요인

의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
학과별 스트 스 처 정도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

비간호과 학생들에 비하여 극  처에 높은 수를 

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 다. 그러나 박범석[19]의 연

구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의과 학생들에 비해 문제

심, 정서완화, 소망 사고 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극  처의 하  역으로 문제를 직  

다루는 문제지향  처행동 유형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

을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극 인 처행

동을 한다고 한다.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미래

의 간호사로서 상자 간호에 활동 으로 임해야 할 간

호학과 학생들이 극  처에 높은 수를 나타낸 것

은 바람직한 결과이고, 간호학과 학생들의 스트 스 

처에 한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겠다. 

하지만 지속 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이나 문제에 직

면했을 때 스트 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처

방안을 활용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 개발  운 이 필

요하고 추후 더 다양한 조군을 통한 비교나 다양한 스

트 스 상황과 처양상을 비교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

로 본다.  

 1학년보다 2학년 학생들이 극 , 소극  처방

안 둘 다에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. 학년이 올라갈수록 

스트 스 처 수 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박범석의 연구

와 일치하는 결과 다. 학년 진 이 되면서 선배들과의 

만남, 교수와의 면담 등을 통해 교과목 외에 학과의 특성, 

학생활에 한 이해, 학과 성  리 등 많은 정보를 

획득하게 되고, 학생으로서의 생활스트 스도 받게 되

지만 그에 한 처능력이나 기술이 더 향상되는 것으

로 생각할 수 있다. 추후 더 상  학년(3, 4학년)의 학생

들까지 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한 결과 확인이 필요

하다고 생각한다. 

성별에 따른 스트 스 처에서 남학생들이 근소한 

차이의 높은 수를 나타냈다. 박범석[19]의 연구에서는 

극 , 소극  처 모두에 의과 학생과 일반 학생의 

여학생들 처 수가 높게 나타났고 유의하 다. 

Folkman 등의 연구에서 스트 스 처에 해 연령이나 

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거나 일부분에서만 나타난다

고 하 다[5]. 본 연구와 타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

요인 의 하나로 본 연구 상자의 남학생 비율이 여학

생에 비해 소수 고 그들의 표성 여부가 차이를 나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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냈을 수 있으므로 추후 더 많은 남학생을 상으로 한 연

구를 해 야 할 것이다.

상자들의 감사성향은 주  안녕감(정  정서, 부

 정서, 생활만족도)과 스트 스 처( 극 , 소극  

처)와 매우 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. 이는 

McCullough 등[11]이 말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지 않

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등 부정  정서는 게 경

험하고 삶의 만족도, 주  행복감, 정  정서와 부  정

서 등 안녕감에는 높은 수를 나타냈다는 결과와 일맥

상통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.  감사하는 사람은 정서 , 

도구 인 사회  지지를 추구하고 정  재해석과 성장, 

극  처, 계획하기 등의 정  처 략을 사용한

다는 Wood, Joseph, Lineley[28]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

나타났다.  

스트 스 처는 감사성향과 주  행복감  정  

정서와, 생활만족도와 강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. 

김윤정[29]의 연구에서도 감사성향과 행복감, 스트 스 

처 략  문제 심 처와 사회 지지 추구 처가 

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

보 다. 함경애[9]의 연구에서도 감사성향이 높을수록 주

 안녕감이 증가한다고 하 다. 감사성향과 부  정

서는 강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. 이는 감사를 많

이 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

만족도와 정 정서 수 이 높고, 상 으로 우울, 스트

스, 불안과 같은 부정  감정이 게 나타난다고 한 

Emmons 등 [14]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는 내용이다. 

상자들의 스트 스 처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

정  정서와 감사성향으로 나타났다. 22.1%의 설명력을 

나타내었다. 감사는 다른 정  정서와 같이 인식의 범

를 넓 주고 유연하고 독창 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며 

스트 스와 역경에 처하는 것을 진한다[30]는 내용

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. 노지혜[16]는 연구에서 

감사일지를 쓴 집단이 일반 경험일지를 쓴 집단보다 감

사기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스트 스 처에 정  

향을 더 미치며, 더 높은 인지  안녕감과, 자신의 미래에 

해 정 인 시각을 갖는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. 감

사에 해 생각하기, 감사일지 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

해 감사성향을 높이고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행복감과 

삶의 만족감을 보다 수월하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

된다.  

5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학생들의 감사성향과 주  안녕감이 

스트 스 처에 미치는 향을 융복학  측면에서 악

하기 한 서술  조사연구이다. 연구 결과, 간호학과 학

생들의 감사성향과 주  안념감, 스트 스 처 정도

가 비간호과 학생들보다 높았다. 2학년 학생들의 감사성

향, 주  안녕감, 스트 스 처 수가 높았고 남학생

들이 정  정서에 높은 수를 나타낸 반면, 여학생들은 

부  정서에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. 종교가 있는 학생

들의 감사 성향 수가 높았다. 감사성향과 주  안녕

감, 스트 스 처 간에 강한 상 계를 보 다. 스트

스 처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감사성향과 정  정

서로 나타났다. 

결론 으로 학생들의 스트 스 처에 감사성향과 

주  안녕감이 매우 한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

났다. 스트 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

개인의 신체 , 심리  안정이 달라질 수 있다. 학생들

의 감사성향이나 정서  특성, 특히 정  정서에 한 학

습을 강화하여 스트 스 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

이 될 것이다. 더불어 학생들의 스트 스 처능력을 

향상시키기 해서 교육과정이나 교과 외 활동 등 다양

한 방법을 통하여 감사성향과 주  안녕감을 높여  

수 있는 안책의 강화가 요구된다. 감사하는 생각과 행

동을 강화시키고 장기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체계

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스트 스 처방안의  다

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즉 감사를 보다 발

시키거나 는 억제하는 요인들의 탐색에 한 연구도 

필요하다. 감사가 스트 스 처에 미치는 신체 , 정서

 향력 등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확인하는 연구가 필

요할 것으로 본다. 한 감사 성향에 한 질  연구도 

제안한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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